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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국제기능올림픽 
‘수처리기술’ 종목 2회 연속 메달 획득

- 최수호 선수, 제48회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수처리기술 동메달 수상
- 지난 대회 첫 메달에 이어 2회 연속 메달, 글로벌 물관리 경쟁력 재확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지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처리기술(Water 

Technology) 종목에서 최수호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4년 프랑스 리옹 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수처리기술 종목 동메

달을 획득한 데 이어 2회 연속 메달을 수상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 

수처리기술의 우수성과 국제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6개* 분야별 숙련 기술을 겨루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능 경진대회로 수처리기술은 2019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한국수자원

공사는 정식종목 채택 이후 매 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배출하며 기술 역

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 운송·물류, 제조·공학기술, 창의 예술·패션, 구조·건축 기술, 정보·통신 기술,

사회·개인 서비스

 국가대표로 출전한 한국수자원공사 최수호 선수는 중국 상하이에서 9월 23

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된 경기에서 ▲ 수처리 공정 운영 및 설계 ▲ 

수질 분석 ▲ 설비 유지보수 ▲ 수처리 공정 구성·조립 및 자동화 운영 등 4

개 분야 13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과제별 종합 득점과 수행평가 가

점 등을 합산한 결과 최수호 선수는 공동 3위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차지했

다. 특히 높은 기술 집중도와 완성도 있는 경기 운영으로 현지 심사위원단으

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메달을 수상하

며 대한민국의 수처리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해 준 우리 선수단에 감

사와 격려를 전한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물 분야 숙련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68개국 1,385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대한민

국은 50개 종목에 56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6개, 우수상 16개를 획득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전통적인 강세 분야인 IT 

직종뿐만 아니라 수처리기술 등 다양한 직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대

한민국 숙련 기술의 높은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붙임  관련 사진 4매(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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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9월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한
국수자원공사 최수호 선수가 수처리기술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해 ‘수처리 공
정 구성·조립 및 자동화 운영’ 분야 경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2. 9월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한
국수자원공사 최수호 선수가 수처리기술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해 ‘설비 유지
보수: 펌프 분해 조립 및 운영’ 분야 경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3. 9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한
국수자원공사 최수호 선수가 수처리기술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해 ‘수질 분석: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 분야 경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4. 9월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처
리기술 종목 시상식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최수호 선수(사진 맨 오른쪽)가 국가
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